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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재정 목표는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재무부 장관이 말합니다. 

February 12,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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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산 조정 위원회(DBCC)는 성장 및 재정 목표를 "더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난 주 재무부                    

장관인 Ralph G. Rect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저는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크토씨는 지난 목요일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이후를 위해 여전히 높지만 더 현실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DBCC의 최신 거시경제 가정과 중장기 재정 및 성장 목표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5-7.5%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6.5-8%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2023년에 5.6% 성장하여, 2022년의 7.6% 확장보다 느렸습니다. 또한 정부의 6-7% 목표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국 경제 및 개발 당국자인 Arsenio M. Balisacan은 이전에 그들의 경제 성장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너무 이른 시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첫 번째 분기에 불과한데 이제 6.5%를 줄인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패배주의적이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편, 재무부 장관은 전체 중장기 재정 구조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인 레크토씨는 말했습니다. '재정 계획은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가 2022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중동에는           

전쟁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식품 가격과 석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은 1년 반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검토 대상이며 오늘은 더 그렇습니다.'" 

재정 구조에 따르면, 수입은 GDP의 15-16%를 차지하고, 지출은 GDP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또한 Balisacan씨는 이전에 정부의 재정 합병 계획으로 인해 제 4 분기에 국가 지출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4 분기에는 정부              

지출이 6.7%의 성장에서 역전하여 1.8% 축소되었으며, 1년 전에는 3.3% 증가했습니다. 

 

레크토씨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느린 지출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DBCC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마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적자가 줄어들고 빚 대 GDP 비율이 줄어들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DBCC는 마지막으로 12월에 목표를 검토했으며, 다음 회의는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TAX REVENUES 
한편, 국세청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정부에게는 수입 손실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징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과제입니다. 세무 납부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고 과정을 개선하려고 노력할수록, 물론 모든 개선 사항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BIR 커미셔너 로메오 D. 루마기 주니어는 지난 목요일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Cont. page 2] 

DoF 장관은 혼합된 영어와 필리핀어로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우리는 1년 반을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더 현실적인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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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을 원하는 만큼, 우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우리는 관대했습니다. 그 동안                

수입이 줄었으므로, 그 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기씨는 올해에는 특히 담배와 베이프 제품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에는 소비세에 집중할 것입니다.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루마기씨는 이전에 불법 담배로 인해 2023년 처음 4개월 동안 소비세에 대한 추산 20%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이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베이프 제품 등록이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한 일 덕분에 등록이 늘어났으므로,           

올해에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소비세 징수 적자가 2023년 말에 약 13-14%로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BI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 담배, 베이프 및 기타 과세품에 대한 불법 거래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서 1,371억 8,000만 페소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BIR는 작년에 약 2조 5300억 페소를 징수했으며, 2023년에는 2조 6400억 페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년도에 비해 2조 3400억 페소의                

징수를 초과했습니다. 

 

올해에는 BIR이 3조 50억 페소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로 정해졌습니다. 

 

렉토씨는 또한 세무 준수를 쉽게하기 위해 에이전시의 디지털화 및 현대화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세금 탈루자에 대한 단속 노력을 강화하고 세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2/12/574981/growth-fiscal-goals-need-to-be-more-realistic-says-dof-chief/ 

ARTA, AIM이 필리핀의 경쟁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만들기로 함                                                   

February 11,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아시아 경영 연구소(AIM)와 레드테이프방지청(ARTA)은 이른바 "대시보드"를 통해 모니터링할 다양한 경쟁력             

지표를 공동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필리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필리핀의 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경쟁력 대시보드 웹사이트를                 

ARTA와 협력하여 준비 중입니다," AIM의 리자리노 S. 나바로 정책 경쟁력 센터의 집행 이사인 자밀 파올로 S.             

프란시스코는 BusinessWorld에 전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비즈니스 효율성, 사업 체계 용이성, 디지털 및 인재 준비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필리핀의               

입지와 최근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기능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씨가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독립적으로 발표된 지수들을 단일 웹사이트에 통합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필리핀의 경쟁력에 대한 장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국가 및 지방 정부 및 사설 부문 리더들에게 긍정적인 압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프란시스코씨가 말했습니다. 

릴잘 상업 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주요 경제학자인 마이클 L. 리카포트는 협력이 정책 결정자들을 적절한 개입 조치로 이끌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의 원천 및 이러한 결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입 조치에 대한 소위 일화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리카포트씨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Cont. page 3] 

성장, 재정 목표는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재무부 장관이 말합니다. 

[Cont. from 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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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또한 사설 부문 및 외국 투자자들을 적절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조정 사항에 대해 인식시키며...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에 ARTA 사무총장인 에르네스토 V. 페레즈는 AIM이 정부 기관의 처리 시간이 느리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감시하는 데에 주요 도전 요소로           

지적한 후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작년에 그들은 갱신된 숫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이유가 기관에서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것인데, 시간에 맞게 데이터를 얻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페레즈씨가 말했습니다. 
 

"ARTA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적절한 기간 내에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쟁력 순위를 개선하는 기회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ARTA와 AIM이 지난 12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초기 계획 단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두 번에서 세 번의 회의만 가졌는데, 나는 올해 후반에 협력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2/11/574967/arta-aim-to-create-dashboard-to-monitor-phl-competitiveness/ 

주요 금리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분석가들                                                                            

February 12, 2024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주요 이자율은 정책 조정에 대한 긴급성 부족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가들이 The Manila Times에 의해 조사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경제 성장은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에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가들이 지적했습니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은 5.6% 성장하여 정부의 6.0%에서 7.0%로 설정된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 중 하나입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최근 두 달 동안 2.0%에서 4.0%로 설정된 목표 범위 내에 유지되었습니다. 1월에는 2.8%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엘니뇨의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리스크로 인해 방코 센트랄 뉴 피리핀(BSP)은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이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는 현재 6.5%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22년 5월부터 450 기저 포인트(bps)의 금리 인상 이후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판테온 매크로 경제학자인 미겔 찬코는 BSP의 정책 결정 기구인 통화위원회가 2월 15일과 4월 4일에 이어 세 번째로 회의를 중단한 후 마침내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정상화가 계속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조정을 통해 첫 인상은 우리의 전망에 따르면 5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상에서 보면 이전과 같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코는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학자인 마코토 쓰치야는 BSP가 "인플레이션이 2-4 목표 대역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번째 분기에 25 bps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연간을 통틀어 은행이 연간 총 125 bps 만큼 금리를 인하하여 연말에 금리를 5.25%로 낮추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델라 살레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미츠이 아이린 콘차다는 BSP가 인플레이션이 최종적으로 목표 범위 내에서 확실히 안정되기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다시 통화적 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뱅킹의 최고 경제학자인 도미니 벨라스케즈도 "미래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4.0% 목표를 넘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4]  

ARTA, AIM이 필리핀의 경쟁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만들기로 함                                                   

[Cont. from page 2]  

https://www.manilatimes.net/author/nina-myka-pauline-ar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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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난 두 달간 목표 범위 내에 있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BSP는 그의 공격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벨라스케즈는 BSP의 금리 인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완화 앞서지 않을 것이며, 이는 최소 5월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G 매니라 은행의 고문 경제학자 니콜라스 안토니오 마파는 이를 반복하며 첫 BSP의 인하는 25 bps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SP가 금리를 6.5%로 인상했던 10월의 긴급 금리 인상을 되돌리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위험에 대한 조정된 인플레이션 예측이 기본 인플레이션 예측에 더 가까워진다면... 그러면 BSP가 차입 비용을 낮추어 침체된 사설 투자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HSBC 글로벌 리서치 경제학자인 아리스 다카나이는 Fed가 조치를 취한 후에야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제 성장이 견실하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 Fed보다 훨씬 늦게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계적인 쌀 가격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가오는 회의에 대해 모두 잘 되어 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은행의 주요 경제학자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은 이후 몇 달 동안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큐리티 은행의 주요 경제학자 로버트 댄 로세스는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밑돌고 핵심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2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려와 최근의 절하로 인해 페소가 판매 압력에 취약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중앙은행이 앞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콜레지오 데 산 후안 데 레트란 대학원의 에마누엘 로페즈는 "농업 부문이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을 고려할 때, 금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2/12/business/top-business/key-rates-likely-to-stay-unchanged-analysts/1932174 

소비자 단체가 EPIRA 개정을 요구합니다.                                                                                                                                      

February 12, 2024 |  Jed Macapagal  | Malaya Business Insight 

소비자 단체가 전기력산업 개혁법(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EPIRA)을 즉각적으로 

재검토하여 전력 요금을 낮추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연합 소비자와 승객들 (UFCC)은 성명서에서 의회가 전기 공공 사업에서 독점을 허용하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FCC 회장인 로돌포 자벨라나 주니어는 고전력 요금이 외국 또는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주요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법이라면, 그럼 우리는 (의회가) 헌법 개정을 우선시하는 대신에 (EPIRA)를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를 개선하고 외국                    

직접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싶으므로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벨라나는                   

말했습니다. 

 

자벨라나는 또한 전력 배급 기업의 관행과 독점 의혹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전력 요금을 조정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에너지부(DOE)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EPIRA 개정을 고려하도록 의회에 호소했습니다. 

 

DOE는 에너지 규제 위원회와 필리핀 경쟁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PIRA는 2001년 처음 제정되어 필리핀의 전력              

산업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민영화되었습니다. 
 
이 효력부터, 국가 내에서 전력 요금을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여러 차례 EPIRA의 폐지 또는 개정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에 대한 개정과 조정은 처음 제정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consumer-group-calls-for-epira-amendments/ 

주요 금리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분석가들                                                                            

[Cont. from page 3] 

https://malaya.com.ph/author/jed-macapa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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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 설립                                                                                             

February 11, 2024 | Louise Maureen Simeon  | The Philippine Star 

BOC Commissioner Bienvenido 
Rubio has issued a memorandum 
order creating the Customs                   
Industry Consultative and Advisory 
Council (CICAC) to facilitate 
regular consult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ts stakeholders.  
                                    STAR / File  

필리핀 마닐라 - 세계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수입업자 및 비즈니스 그룹 사이의 무역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무역 용이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BOC)이 자문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BOC 국장인 비엔베니도 루비오는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기적인 협의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세관 산업 자문 및 

자문위원회(CICAC)를 만들기 위한 메모를 발행했습니다. 

 

세관과 비즈니스 산업 부문 간의 협의체는 기존 및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의 상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이율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나라의                  

지정학적 긴장에 악화되었습니다. 

 

수출 금지로 인한 공급 문제도 있습니다. 

붉은 바다 위기도 운송 비용을 15% 더 비싸게 만들고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상품 교환에 10일을 더 추가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및 개발 회의(UNCTAD)는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무역 경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 무역에 대한 방해가 증가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루비오는 CICAC가 무역 환경의 추세와 업데이트를 논의하고, 세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산업 파트너에게 알리며, 실행에 관련된 문제 및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 회의와 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관의 장애물과 병목 현상을 식별함으로써 무역 용이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 환경의 추세와 업데이트를 논의하고 산업 파트너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루비오는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비즈니스 표준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세관 절차를 식별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BOC가 동적인 무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이해관계자 간의 규제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에 상담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세관 직원 및 무역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CICAC는 루비오가 의장을 맡고 필리핀 상공회의소, 세관 브로커즈 협회, 필리핀 화교 상공회의소, 그리고 필리핀의 최상위 20개 수입 기업을                    

포함한 BOC 및 산업 파트너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국제 해운사 협회, 항공사 운영자 협회, 필리핀 소매업 협회, 필리핀 수출자 협회, 필리핀 증류주 협회, 공동 보세창고 운영자 협회, 그리고 필리핀 

트럭 협회 연맹이 포함됩니다. 

 

이 기관은 또한 필리핀 스테베도어 및 포장 업자 협회, 항만 이용자 협회, 필리핀 외국 구매자 협회, 필리핀 산업 협회, 필리핀 육류 가공업 협회,                

그리고 필리핀 농업 및 식품 협회로부터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2/11/2332398/boc-creates-body-solve-trade-woes 

기업 그룹이 경제적 차차를 지지합니다.                                                                                                                                     

February 13, 2024 |  Bernadette E. Tamayo  | The Manila Times 

필리핀의 외국상공회의소(JFC)는 헌법의 "제한적인" 경제 조항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지지하나, 일부 회원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공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조심스러워합니다. 

 

헌법 개정과 법령 개정에 대한 상원 헌법 개정 및 법령 개정 부소위원회의 의장인 후원 간다로 "손니" 안가라 상원의원은 RBH 6(헌법 개정 및 법령        

개정 부의안 6)에 대한 청문회 중에 이 그룹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Cont. page 6] 

https://www.philstar.com/authors/1475310/louise-maureen-sim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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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는 필리핀의 미국,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및 한국 상공회의소, 그리고 필리핀 다국적 기업 본부             

협회의 연합체입니다.  

그룹은 무역 및 투자에 종사하는 3,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합니다. 

 

카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인 줄리안 페인은 플로리안 고테인, 필리핀 유럽 상공회의소 집행이사와 함께 RBH                  

6 청문회에서 JFC를 대표했습니다. 

페인은 "합자외국상공회의는 가능한 경우 외국 직접 투자(FDI)의 완화를 지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제약 조치의 철폐가 현재 해당 투자가 제한된 부문에서 외국 직접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테인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순수하게 필리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헌법에서 경제적 제한을 철폐하는 것에 찬성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센. 메리 그레이스 포에가 JFC 대표들에게 그들의 회원들이 차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지 물었습니다. 

 

고테인은 "뉴스와 정치적 논쟁을 통해 우리 회원 중 일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향후 전개 방향이나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네."라고 답했습니다. 

 

안가라는 JFC의 의견은 "다양한 이해 관계를 대표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국가의 이익을 올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립과학자 라울 파베야는 외국 소유권에 대한 헌법적 제약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벨라는 필리핀의 투자율이 "주요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가 적은 국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가 많은 국가들의 먼지를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반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파벨라는 말했습니다.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헌법적 제약은 이 반투자 정책에 추가되어, 이곳에 투자자들에 대한 국가적 기본적 불편함을 세계에 시사합니다—                      

외국인이나 국내 투자자 모두에게." 그는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은퇴한 법관 안토니오 카르피오는 국가의 공공 서비스 부문을 외국 투자에 개방하는 데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기 위해 헌법의 한 마디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카르피오는 말했습니다. 

 

1986년 헌법위원회 국가경제 및 재산위원회 위원장인 베르나르도 빌레가스 박사는 파벨라의 견해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1986년이 유혹되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기본 법률을 작성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빌레가스는         

말했습니다. 

 

무역 및 산업 부차관 라파엘리타 알다바는 헌법적 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세계                      

경제적 흐름에 맞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약 사항 

상원의원 요셉 빅터 "JV" 에제르시토, 아나 테레시아 "리사" 혼티베로스 및 포에는 외국 직접 투자(FDI)를 증가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유보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경제를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여온 필리핀이 이미 사업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7] 

기업 그룹이 경제적 차차를 지지합니다.                                                                                                                                     

[Cont. from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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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 유틸리티를 공공 서비스와 구분하여 외국 자본의 헌법적 제한을 다루기 위해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안가라는 86년 역사를 가진             

공공 서비스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지칭하며 말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법은 우리가 유틸리티와 다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상원에서 엄격하게                

조명되었습니다," 에제르시토는 말했습니다. 

그는 상원이 공공 개인 파트너십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공공 서비스, 인프라, 에너지 및 유틸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는데도 헌법 개정이 실제로 필요한가요?" 에제르시토는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아세안 이웃국들에 뒤처졌지만, 국가가 국가 전력공사 및 전력 발전 송전 배급을 민영화하여 경쟁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두르거나 마감일을 정할 수 없으며,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에제르시토는 말했습니다. 

 

혼티베로스는 향후 의회들이 이러한 유틸리티의 통제를 국영 외국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위원장인 포에는 헌법을 개조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공공 유틸리티 조항을 개정하면 경제를 개방할 것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요?" 포에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RBH 6이 국가 안보와 국내 이익에 근거한 헌법적 보호 없이 모든 공공 유틸리티를 외국 소유, 투자 및 관리에 개방하도록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틸리티에는 전기의 분배 및 전송;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전송 시스템; 수도 파이프라인 배급 시스템, 포함하여 하수도 파이프라인                  

시스템; 항구; 그리고 공공 유틸리티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연적 독점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필수 유틸리티의 안전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외국 기업들과) 경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포에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필리핀 기업을 뒤쳐지지 않게 하면서 경제를 개방한" 대한국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포에는 그녀가 저술한 공공 서비스 법을 개정한 11659 공화국 법 또는 "Public Service Act (PSA)"가 공항, 철도, 고속도로 및 통신 분야에 새로운               

참여자들을 유치하도록 했으며 "헌법을 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소유율 요구사항인 60% 필리핀 소유에 대해 공공 유틸리티를 정의하는 대법원의 장기 사례 결정을 안내로 삼아, PSA에 의해 완전한 외국                  

투자를 허용하는 공공 서비스로 개방된 공공 유틸리티를 제외하고자 했습니다." 포에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차차 지지자들은 우리의 경제적 고충의 해결책이 헌법 개정에 있는지, 아니면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부패의 억제, 혹은 줄어든 혹은 없는                

관료주의에 더 의지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https://www.manilatimes.net/2024/02/13/news/national/business-group-backs-economic-cha-cha/1932291 

기업 그룹이 경제적 차차를 지지합니다.                                                                                                                                     

[Cont. from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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